[고용동향] 고령층의 고용동향과 추이 by 심인선
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1).
또한, 평균수명은 2030년에 2000년보다 5.6세
높아진 81.5세(남 78.4세,여 84.8세)가,2050년
에는83.0세(남자80.0세,여자86.2세)로계속늘
어날전망이다. 이와같이, 2000년평균수명은일본
(80.2세), 이탈리아(78.5세) 등 장수국가 보다는





2002년도 상반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연령 계층별로보
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1.0%p), 50
대(-0.2%p)를 제외한 다른 연령 계층에서 모두 상
승하였는데, 60세 이상(1.0%p), 20대(0.9%p)의
상승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전전월대비로는
1.2%p 상승하였고, 모든 연령계층에서상승하였는
데, 역시 60세 이상(2.9%p), 50대(1.5%p)의 상승
이두드러지고있다.
나. 연령계층별취업자
2002년 4월중 취업자는 22,060천명으로 전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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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평균수명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노인계층의 경제적 빈곤과 이
를타개하기위한노인의경제활동에관해많은관심
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60세
이상의고령층을중심으로고용현황과추이를살펴봄
으로써 노인의 취업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고령인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으로 2000년 현재 3,395천명이며, 전체 인구의
7.2%이다. 우리 나라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가되었고, 2019년에는
고령 인구 구성비가 14.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며, 2026년에는 23.1%로본격적인초고령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고령화사회가되었고, 2019년에는 고령인구구성비가 14.4%로
고령사회에진입할것이며, 2026년에는 23.1%로 본격적인초고령사회에
도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표1> 연령계층별인구및구성비추이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32,241 38,124 42,869 47,008 49,594 50,650 50,296
13,710 12,951 10,973 9,911 8,552 7,034 6,217
17,540 23,717 29,701 33,702 35,741 35,948 32,475
991 1,456 2,195 3,395 5,302 7,667 11,60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2.5 34.0 25.6 21.1 17.2 13.9 12.4
54.4 62.2 69.3 71.7 72.1 71.0 64.6











1) 고령화사회 : 총인구중노령인구구성비가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표2>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 (단위 : %)


















































월대비 556천명(2.6%) 증가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연령계층별로는 10대(-49천명, -14.0%)를 제
외한 다른 연령 계층에서 모두 증가하였는데, 40대
(376천명, 6.5%), 60세 이상(204천명, 8.9%)이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월대비로는 537천명(2.5%) 증
가하였으며, 연령 계층별로보면모든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는데, 60세 이상(193천명, 8.3%), 30대
(110천명, 1.9%)의취업이두드러진다.
3. 생산가능인구
우리 나라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의 형태는
<그림 1>과같다. 20대후반에서 40대후반에이르기
까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다가 40대 후반과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00년 현재
33,702천명(총인구 중 71.7%)에서 2016년
(36,381천명)을 고비로 점차 감소하여 2020년
35,948천명(71.0%), 2030년에는 32,475천명
(64.6%)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그림2] 참조). 취
학이 대부분인 15∼24세 젊은 연령층 인구는
2000년 전체 생산가능 인구의 22.8%(7,697천
명)를 차지하나 출산율 감소에 따른 유년 인구의 유
입감소로 2020년 16.4%, 2030년 14.8%로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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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가장왕성한 25∼49세 연령층은 2000년 전체생산가능인구의 58.8%(19,816천명)로
큰 구성비를차지하고있으나, 점차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중비교적높은




자료: 통계청(2001), 경제활동인구총괄, 재구성.
<표3> 연령별취업자의변화 (단위 : 천명, %)


































































49세 연령층은 2000년 전체생산가능인구의 58.8%
(19,816천명)로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20년 50.8%, 2030년 49.1%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중비교적높은연령
층인 50∼64세 인구는 2000년 생산가능인구의
18.4%(6,189천명) 수준에서 2020년 32.9%,
2030년36.0%로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불
연 령
연 도
“올해는 내가 이 과목을 가르치기로 했다.”
‘당신이 그 과목을 전공했으므로 그걸 가르쳐야
한다면 나는 그 강의를 들어줄 수밖에 별 수 없
지 않나.’
“올해에는 어떤 과목은 누구나 다 배우고, 어떤
과목은 너희들이 각자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
는 과목을 골라서 배우도록 하였다. 싫거나 어
려워도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 꼭 배
울 필요가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이다.”
‘아, 드디어 심각한 문제가 닥쳤구나. 나는 과연
어떤 과목을 배워야 하나?’
우리나라교육과정에실질적인선택의개념을도입
한 제7차 교육과정은‘교육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 우리 교육체제의 전체적 변화를 의도한 교육과정
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 5. 31.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등의 개혁안을 발표하
였는데, 그 취지는 입시위주의『획일적』교육과정을
『적성과능력』을살리는교육과정으로전환하자는것
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필수교과 축소, 선택과목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학습방법의 학습을 주요내
용으로한것이며, 우리교육은그동안‘모든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인교육관으로 백과사전식
지식전달, 암기위주의 수동적 학습태도만을 강요함
으로써 획일적인 인간만을 양성해 왔으나 앞으로는















같이 총수대비 농업·임업관련 종사자(46.1%)와 단
순노무종사자(18.9%)가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





요로 하는 60세 이상 직업 종사자가 많지 않음을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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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1,369 2,028 2,409
55 41 49 32

















2,682 2,823 2,155 2,666 2,284 2,159
150 218 994 104 67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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